
박선호 차관,“도시재생 속도감 높여 피부에 와닿는 성과”강조

10일 도시재생 뉴딜 간담회서 전향적 추진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 당부 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10일(수) 서울 스퀘어에서 “도시

재생 뉴딜 시·도 간담회”를 주재했다.

ㅇ 이번 회의는 국토부가 17개 시·도의 부단체장과 `19년 상반기 도시

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추진

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, 17개 시·도 중 세종시, 강원도, 충북도,

충남도, 전남도, 제주도 등 6개 시·도의 실적이 우수하여 `19년 하반기

신규사업 선정 시 다양한 혜택*을 받게 되었다.

* 시·도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의 총액예산 증액

ㅇ 또한, 하반기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

개선 방안을 공유하고, 시·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규사업 선정을

당부하는 한편, 시·도별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□ 박 차관은 “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이 추진된 지 3년차가 되는 해로 

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전향적으로

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”며,

ㅇ “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·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고,

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혜택과 벌점 부여를 강화하여 시·도의 속도

감 있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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